


세계의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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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세계시민교육

실천하는 역량을 기른다.

이 프레임워크는 주 정부와 교육기관들이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 및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나.. 주주((SSttaattee)) 정정부부의의 구구체체적적인인 실실천천:: ''인인증증제제''를를 통통한한 동동기기 부부여여

연방정부의 방향성 아래, 각 주 정부는 학생들의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독려하기 위한 '글글로로벌벌 역역량량 인인증증제제

((SSeeaall ooff GGlloobbaall CCoommppeetteennccee))'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하며, 학생들이세계시민교육에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이끄는강력한동기가된다.

· 위스콘신(Wisconsin)주의 '글로벌 교육 성취 인증서(GEAC)':

이제도는고등학생들이① 4개이상의세계언어또는사회과목이수, ② 8개이상의글로벌주제관련비교과

활동 참여(모의 UN등), ③ 지역사회봉사활동, ④ 최종 성찰에세이제출등네가지영역의포트폴리오를 완성

하면 졸업장에 공식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는 일회성 시험이 아닌, 고등학교 3~4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점에서교육적의미가크다.

위스콘신주의 글로벌 교육 성취 인증 세부 과정(Specific processes)

교과 학습
최소4년간단일외국어를이수하고, 국제경제, 세계사, 비교문화등 '글로벌초점'을가진과목을

4학점이상이수해야함

문화

리터러시

국제적주제를다룬책(최소4권), 영화, 음악, 미술전시등8개이상의문화매체를접하고성찰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교과 외 활동
모의UN, 국제교류동아리등글로벌주제와관련된교내외활동에4개이상참여한기록을

증명해야 함

지역사회

봉사

자신과다른문화권의지역사회또는글로벌이슈와관련된주제로최소20시간이상의봉사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의 '글로벌 언어 인증(Global Languages Endorsement)':

이 제도는 세계 언어학습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영어 외에 하나 이상의언어에서높은 수준의능숙도를입

증하고, 관련 글로벌활동에참여하면졸업장에이를 공식적으로 표기받는다. 이는다중언어능력이글로벌 역량

의핵심임을강조하는주정부의정책적의지를보여준다.

·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시민 참여 우수 학생 인증(State Seal of Civic Engagement)':

이 제도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한 관점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예

를들어, 지역의 환경 문제를다루는 학생은해당 문제가 어떻게전지구적 기후 변화와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해외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연구하여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이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는 '글로컬(Glocal)' 교육의철학을효과적으로구현한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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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세계시민교육

33.. 교교실실 안안팎팎의의 세세계계 시시민민 교교육육 실실천천 사사례례

미국의 세계 시민 교육은 비영리 전문기관, 글로벌 네트워크, 학교 현장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역동적으로

실현된다.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실제 수업으로 바꾸는 이들의 혁신적인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가가.. 월월드드 사사비비((WWoorrlldd SSaavvvvyy)):: ''글글로로벌벌 역역량량 연연구구소소''를를 통통한한 교교사사 역역량량 강강화화

미네소타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관 '월드 사비(World Savvy)'는 "교사가변해야 학생이변한다"는 철학 아래, 미

국 전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 정체성: K-12 대상 세계시민교육 전문 비영리

· 영향 범위: 미국 전역 다수 학군·학교와 협력하며 학생·교원을 대규모로 지원

· 작동 방식: 다년 학교 파트너십, 교원 전문성 개발(리더십·수업설계 연수),

프로젝트 기반 ‘Knowledge-to-Action(K2A)’

[그림 2] 프로젝트 기반 ‘Knowledge-to-Action(K2A)’ 과정

KK22AA 단단계계((현현장장용용 디디테테일일))

배배경경지지식식 축축적적

((케케이이스스 스스터터디디))

실제 맥락의 사례로 이슈를 다각도에서 분석함. 월드 사비는 수업에 바로 쓰는

케이스 스터디 묶음을 제공함.

탐탐구구 질질문문 정정교교화화 신뢰 가능한 자료를 찾고(1차/2차), 가설과 성공조건·한계를 명시함.

아아이이디디어어

구구상상→→프프로로토토타타입입
디자인 씽킹을 따라 아이디어를 좁히고, 작게 시험 가능한 해결안으로 전환함.

실실행행((AAcctt))
캠페인·서비스·정책 제안·제품 목업 등 현장 적용을 함. 미네소타의 학군 협업

행사에서도 K2A 프레임을 적용해 지역문제 솔루션을 공동 설계했음.

성성찰찰··증증거거화화 결과/한계를 기록하고, 다음 사이클로 이어감(루브릭·피드백·전시/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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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세계시민교육

위 캬루셀의 이미지는 보건·교육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K2A 순환 모델(지식 창출↔적용)의 일반 도식

으로, ‘문제 규정→지식 선정→현지화→장애요인 점검→개입 실행→성과평가→지속·모니터링’의 반복형 구조를

시각화한다. 월드 사비의 K2A도 이와 같은 순환 논리를 교실 맥락에 맞게 구현한다.

· 교교사사 연연수수 모모델델 -- 글글로로벌벌 역역량량 연연구구소소:

월드 사비는 교사들에게 완성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11년년간간의의 심심층층 연연수수 프프로로그그램램을을 통통

해해 교교사사 스스스스로로가가 교교육육과과정정 개개발발자자가가 되되도도록록 돕돕는는다다. 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제 문제(지역

내 소수 인종의 건강 불평등)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결하여 자신만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 단원을 설계하고 동료 교사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세계 시민 교육의 '실천

가'이자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 학학생생 참참여여 모모델델 -- 학학생생 행행동동 프프로로젝젝트트:

이렇게 훈련된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교실에서 세계적인 문제와 연결된 지역 현안을 탐구한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법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지구적 시야를 가지고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들

은 최종적으로 지역 시의회나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해결책을 발표하며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직접 경험한다.

[그림 2] 2025, 미네소타 주 월드 사비(World Savvy) 실제 영향 범위와 학생 주도 활동 자료

나나.. 유유네네스스코코 스스쿨쿨((AASSPPnneett)):: 풀풀뿌뿌리리 네네트트워워크크를를 통통한한 글글로로벌벌 가가치치 실실현현

미국에도 유네스코 스쿨 네트워크(ASPnet)가 존재한다. 교육 자치성이 강한 미국에서는 정부 주도 사업보

다는 개별 학교들이 유네스코의 이념에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네트워크'의 성격이 두드러진

다. 미국의 유네스코 스쿨들은 전 세계 180여 개국, 1만여 개의 회원교와 함께 평화, 인권, 문화 간 이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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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를 교육과정에 녹여낸다. 이들은 단순히 교실에서 국제 문제를

배우는 것을 넘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다양한 글로벌 캠페인이나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다.

예를 들어, 전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캠페인에 동참하거나, 다른 나라의 유네스코 스쿨 학생

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며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식이다. 이는 '월드 사비'와 같은 전문기관과의 파트

너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여 학생과 교사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대표표 이이니니셔셔티티브브··수수업업 틀틀((미미국국 학학교교 적적용용 시시 바바로로 쓰쓰는는 축축))

FFuuttuurreess ooff EEdduuccaattiioonn 참참여여

2020–21년 전 세계 교장·교사·학생·학부모 2,500+명 의견을 모아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2021)’ 보고서에 반영—미국 학교도 글

로벌 토론에 참여 가능

TTrraasshh HHaacckk((EESSDD 액액션션 캠캠페페인인))
폐기물·순환경제를 주제로 교사용 안내서와 학생 액션 활동을 제공—수

업·가정·지역에서 작은 실천→증거 공유까지 지원

핵핵심심 주주제제 프프레레임임((44대대 축축))
세계·유엔 이슈, ESD, 평화·인권, 문화 간 학습(Intercultural learning). 수

업은 논쟁적 이슈 다루기와 교원 연수까지 포함하는 ‘프로젝트·행동’ 중심

·· PPhhiilllliippss EExxeetteerr AAccaaddeemmyy ((뉴뉴햄햄프프셔셔,, 필필립립스스 엑엑스스터터 아아카카데데미미 사사례례))

≫ 지속가능발전(ESD) 전교 적용

- 2023년 Sustainability & Climate Action Plan 채택

: 2005년 대비 2031년까지 75% 감축, 2050년 제로 목표. “모든 학생이 졸업 전 지속가능성의

원리와 기후 문제를 기본 소양으로 갖추게 한다”는 학교 차원의 학습 목표 명시

≫ 글로벌 경험학습(세계 시민성)

- 2025년 Global Initiatives

: 아이슬란드 지열, 베를린 보드룸 등 7개권역 현장학습—지질·생물·경제·언어·고고학 등 다학제

현장 프로젝트 운영(여름)

≫ 학생 주도 ESG·커뮤니티 연계

- Environmental Stewardship & Sustainability Award 등 ‘학생 주도 환경 리더십’ 장려 프로그램

운영

·· FFrriieennddss SScchhooooll ooff MMiinnnneessoottaa ((미미네네소소타타 사사례례))

≫ 평화·인권(비폭력 갈등해결) 학교문화

- 1988년 개교 때부터 Conflict Resolution Program을 전교 운영

: 퀘이커 비폭력 원칙 기반의 갈등중재·또래조정·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유치·초저학년부터 체계화

(교사·학부모 연수 포함)

≫ 지역기반(Place-based)·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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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연계 환경·봉사 학습을 통해 “공감하는 글로벌 시민” 양성을 학교 미션에 명시

44.. 맺맺음음말말

미국의 사례는 분산적이고 유연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

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미국은 '글로벌 역량'이라는 명확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되, 그 실행은 주와 교육 현장의 자율

성에 맡긴다. 위스콘신주의 '글로벌 인증서'와 같은 제도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가 교육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한다. 월드 사비 같은 기관들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교사 연수를 제공하고, 유네스코 스쿨 네트워크

는 학교에 글로벌 소통의 장을 열어주며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미국의 사례들은 세계시민교육이 '지식'이 아닌 '역량' 중심의 교육임을 재확인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한국 교육 역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모든 교과에 글로벌 관점을

녹여내고, 교사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들

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와 세계의 문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

을 제공한다.

【【참참고고 자자료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ed.gov)

▸World Savvy (https://www.worldsavvy.org/)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https://dpi.wi.gov/)

▸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education.mn.gov/)

▸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ASPnet) (https://www.unesco.org/en/as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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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안예린(포항송곡초등학교 교사)

발간위원: 안예린(포항송곡초등학교 교사)

캐나다는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다양성 속의 공존을 국가 정체

성의 핵심이자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캐나다의 학교 또한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민

주적 학습 공동체로 기능해야 했다. 이에 따라 각 주 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

ducation, GCED)을 포용적 인성교육의 가치 위에서 확장·발전시켜, 학생이 지역과 세계의 과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경험을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UNESCO(2015)11)는 세계시민교육을 상호의존하는 세계 속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진하는

교육으로 설명하며, 캐나다는 세계시민교육를 행동하는 시민성의 관점으로 해석해 구체화하고 있

다. 또한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SEL(사회정서학습)과 포함교육이 가진 포용의 가치를 토대로

시작해 공감하는 시민,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민주적 시민교육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교실이 세계를 이해하는 창이자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천하는 작은 민주주의의 장으로 확장되는 것

이다. 이는 학생이 지역·국가·세계의 경계를 넘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지식

을 실천으로 확장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반영한다.

[[1122월월 발발간간자자료료 기기사사 작작성성]]

○ 주제: 세계시민교육

○ 제목: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캐나다의 실천적 세계시민교육

○ 제출자: 안예린

[그림 1] 캐나다 세계시민교육 실행 배경 및 구조

11)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Collective work, UNESC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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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캐캐나나다다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 토토대대 및및 방방향향

가가..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의의 33단단 구구조조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정서–행동의 세 영역을 바탕

으로 한다. 학생은 세계와 사회문제를 ‘아는 것’을 넘어, 공감하

고 행동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교육받는다. 이 세 단계는 상

호 순환적 구조로, 지식에서 정서적 공감을 거쳐 행동으로, 행동

에서 다시 성찰로 이어지는 학습 흐름을 통해 학생에게 세계시

민성을 내면화한다.

나나.. 세세계계시시민민과과 SSEELL,, 포포함함교교육육의의 가가치치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사회정서학습(SEL)과 포함교육이 지향하는 공감·관계·정의·참여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SEL은 학생이 자기인식과 공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적 감수성

을 기르게 돕고, 포함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시민성’을 경험하게 한

다. 캐나다는 사회정서학습과 포함교육에 세계시민교육을 자연스럽게 통합해 학생이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포용적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다.. 비비판판적적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의의 확확장장

최근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구조와 불평등을 성찰하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Critical GC

ED)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후 위기, 인권, 빈곤, 식량 등 복합적 사회문제를 배우는 주체

를 넘어 변화를 이끄는 시민으로서 접근하고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교실은 토론·성찰의 장으로 전

환되고 교사는 학생의 사고와 참여를 장려하는 촉진자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흐름은 정서적 공감

에서 행동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캐나다형 민주적 세계시민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라라.. 지지속속가가능능발발전전목목표표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

Gs) 달성을 추구하며, 이를 환경·인권·문화교육과 통합해 학생이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학교는 기후행동, 불평등 등 S

DGs 주제를 프로젝트·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해 세계 의제를 지역 맥락에서 탐

구하게 한다. 학생은 지속가능성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임을 배우며, 자

신의 행동이 공동체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그림 2] 캐나다

세계시민교육 흐름

[그림 3]

캐나다의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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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주별별 사사례례

가가.. 브브리리티티시시 컬컬럼럼비비아아((BBCC))의의 기기후후 행행동동을을 일일상상으으로로 만만드드는는 탐탐구구 기기반반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

BC주는 기후변화 교육을 K-12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하는 선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후변화를 과학의 한 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 교육

분야로 인식한다. 또한 기후·환경 교육을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실천 영역으로 모든 학년에 적극

적으로 적용하고 기후문해성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정보 학습이 아닌 시

민적 책임과 행동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과제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K–3(유치원~초등학교 3학년)단계에서, BC주 교육과정 속 기후변화 연계 프로그램(Climate

Change Connections in the B.C. Curriculum, 2023)은 저연령 학생들이 실시할 수 있는 친환경

등교 방법, 지역 식품 위주 식습관 등 실제 생활 중심 탐구를 제시한다. 탐구를 통해 학생은 교실

→가정→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확장형 캠페인을 수행하며, 학습맥락은 각 교과 성취기준과 핵심역량

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BC주 학생들은 어린 학령에서부터 교육과정 속 탐구—이해

—행동 흐름의 실천적 학습 과정에서 기후 위기 주제를 접할 수 있다.

BC주 주민들의 교육적 기대 역시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2022년 LSF(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배움)의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5%가 ‘기후교육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응답

했다. 이는 BC주 지역사회가 기후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공적

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는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기후행동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Learning by Nature와 같은 지역단체와 연계해 운동

장의 생태 연구실화, 새집 만들기와 같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BC주는 교사가 기후위기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주

교육부는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기후학습 자료와 더불어, 수업 활동 예시와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용 방안 등 실무 중심의 자료를 제공해 교사들이 기후교육을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후변화 교육을 단편적 활동이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의 일관된 학습 경험으로

자리 잡게 하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림 4] BC주 기후위기 대응 주제 교육 흐름 [그림 5] CCC 매뉴얼 [그림 6] CCC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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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온온타타리리오오의의 비비판판적적 시시민민성성 중중심심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

온타리오주는 Citizenship Education Framework를 지속적으

로 활용해 초·중·고 전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민성 교

육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체성(Identity), 적

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시민적 속성(Attributes), 제도·

구조(Structures)의 네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이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에서 맡을 역할을 탐구하도록 안내한다. 온타리오에서는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교육을 위해 시민성 프레임워크에 기

초한 탐구 기반 학습(inquiry-based learning), 지역사회 참여 활

동, 비판적 성찰 등을 활용하도록 제시한다.

또한 온타리오주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의 형평성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Peel 교육지

원청(PDSB)은 형평성 감사 도구(equity audit tool)를 활용해 교실 도서, 시각 자료, 복도 게시물,

공간 구성 등 학교 환경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Ottawa-Carleton 교육지원청(OC

DSB)은 학생 형평성 컨퍼런스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포용·배제 경험을 영상이나 스토리텔링

형태로 정리해 공유하는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와 컨퍼런스는 학생이 학교를 포함한

주변 환경과 경험을 비판적으로 읽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민주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성 프

레임의 핵심 요소인 ‘참여’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온타리오주의 많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포용의 정신과 사회정서학습 기조 위에서 정

의롭고 공정한 시민성을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로 인식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사회 정의 중심의 시민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각 교육지원청은 인권·다문화·형평성 등 사회 정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이 학습 환경과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 활동, 지역사회 단

체 협력, 정책 제안형 프로젝트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온타리오의 세계시

민교육은 단순한 국제이해를 넘어 형평성·정의 중심의 비판적 시민성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7] 온타리오 시민교육

프레임 구성요소

[그림 8] PDSB 감사 도구 관련 성과 및 차후 계획 : 자료, 도구,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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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매매니니토토바바 주주의의 지지역역 사사회회속속 실실천천활활동동 중중심심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

매니토바주의 글로벌 이슈:시민성과 지속가능성(Global Issues: Citizenship & Sustainability) 과

목은 고등학생이 기후변화, 인권, 빈곤, 젠더, 지속가능성 등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를 지역–국가–

세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실천형 세

계시민교육 모델이다. 이 과목은 탐구, 경험학습(active experiential learning), 대화, 협력, 성찰, 의

사결정 등을 교육의 핵심 과정으로 제시하며, 학생들은 학교나 지역사회 기반의 행동연구 프로젝트

(action-research project)를 직접 기획·실행한다. 과목을 수강하며 학생은 글로벌 이슈에 관한 지식

습득을 넘어 주변 사회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행동으로 해결하는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

렇게 매니토바의 세계시민교육은 실천과 행동 중심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이슈:시민성과 지속가능성 과목에서 학생 프로젝트는 다

른 주의 세계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탐구–행동–성찰의 구조 위

에서 운영된다. 학생들은 글로벌 이슈를 조사한 뒤, 학교 또는 지

역사회 기반의 행동 연구 프로젝트(action-research)를 직접 기획·

실행한다. 이 과정은 문제 규정, 자료·이해관계자 조사 및 분석, 행

동 계획 수립과 실행, 성찰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

역 차원의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시민적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단체 및 NGO와 협력해 인권 캠페인, 생태 보전 프로그램, 에너지 전환 활

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매니토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지역 기반 글로벌 시민성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 경험을 통해 지역 문제를 세계적 이슈의 일부로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시민적 효능감을 기르게 된다.

매니토바 국제 협력 위원회(Manitoba Council for Internationa

l Cooperation, MCIC)의 Take Action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학생

들이 직접 기획한 캠페인과 행동 결과를 발표하며, 기후·인권·빈곤

등 다양한 SDGs 관련 주제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다

양한 행사를 통해 매니토바는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한 국제이해 교

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성교

육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매니토바의 접근은 캐나다 GCED의 핵

심 가치인 “비판적 시각–공감–실천”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 9] 연구 프로젝트 흐름

[그림 10] 2025 Take action

고교생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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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맺맺음음말말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 위에서 학생들이 세계와 지역사회를 연

결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브리티시컬

럼비아의 기후위기 대응 기반 학습, 온타리오의 비판적 시민성 강화, 매니토바의 실천형 글로벌 이

슈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지역적 맥락 속에서도 ‘인지–정서–행동’그리고 성찰로 이어지는 세계시

민성의 핵심 구조를 공유한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 이슈를 교과 내용이나 정보 학습으로만 다루

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캐나다의 접근은 세계시민교육이 특정 과목이나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화·정책·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일상의 학습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포용과 정의를 기초로 한 비판적 성찰,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아우르는 포함 교육, 그리고 지역 기

반 실천 프로젝트는 오늘의 복잡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캐나다의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참

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발전해나가고 있다.

【【참참고고 자자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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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뉴질랜드의 
세계시민교육
발간위원 : 최지원(상대초등학교 교사)

발간위원: 최지원(상대초등학교 교사)

11.. 호호주주의의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

호주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을 국가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지지역역,, 국국가가,, 그그리리고고 전전 세세계계적적으으로로 능능동동적적이이고고 정정보보에에 입입각각한한 시시민민((aaccttiivvee aanndd

iinnffoorrmmeedd cciittiizzeennss))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호주의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가

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를 강조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가.. 호호주주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의의 토토대대와와 목목표표

호주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별도의 독립된 과목이라기보다는 주로 호주 교육과정의 일반 역량

(General capabilities)과 인문 및 사회 과학(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SS) 영역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며, 특히 문화 간 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 시민성(Civics and

Citizenship),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구현된다.

호주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멜멜버버른른 선선언언((MMeellbboouurrnnee DDeeccllaarraattiioonn oonn EEdduuccaattiioonnaall GGooaallss ffoorr

YYoouunngg AAuussttrraalliiaannss,, 22000088))을 통해 공식화하였다. 이 문건에서 호주는 청소년들을 ‘책임감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시민(responsible local and global citizens)’으로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을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 그리고 능동적이고 정

보에 입각한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1122월월 발발간간자자료료 기기사사 작작성성]]

○ 주제: 세계시민교육

○ 제목: 호주와 뉴질랜드의 세계시민교육

○ 제출자: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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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호호주주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의의 핵핵심심 주주제제 및및 내내용용

호주의 세계시민교육은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며, 이는 인지적, 사회-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인문 및 사회 과학(HASS)

단원, 과학·지리·표현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 ‘지역-세계 연결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지역 이슈를 조사하고 글로벌 사례와 비교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일부 학교는

국제교류, 지역 커뮤니티 봉사, 시민단체 연계 학습 등을 통해 실천적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호주 교

육과정평가위원회(ACARA)와 주 교육청에서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호주 세계시민교육 개요(좌), UNAAWA에서 제공하는 학교용 세계시민교육 활동(우)

11)) 다다문문화화주주의의와와 다다양양성성((DDiivveerrssiittyy aanndd IIddeennttiittyy))

호주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세계

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호주가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로서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

해하고,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의 인정과 화해,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대응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 주제와 내용은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22)) 아아시시아아--태태평평양양 지지역역과과의의 관관계계((IInnddoo--PPaacciiffiicc EEnnggaaggeemmeenntt))

호주는 지리적,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속에서 자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문화적 상호 이해, 그리고 지역 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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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는 이러한 ‘글로벌 책임성’과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 교육을 위한 교실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 수업 계획 활동지 붙임 자료

3~4학년

33)) 글글로로벌벌 문문제제와와 지지속속 가가능능한한 발발전전((GGlloobbaall IIssssuueess aanndd SSuussttaaiinnaabbllee DDeevveellooppmmeenntt))

호주 세계시민교육은 기후 변화, 인권, 성 평등, 빈곤 및 국제 개발과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을 높인다. 특히 학생들은 UN에서의 호주의 역할과 국제적 의무에 대해 학습하면서, 지

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중심으로 글로벌 문제에 접근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thinking globally and acting locally) 방법을 학습한다.

다다.. 호호주주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의의 시시사사점점

호주의 세계시민교육은 교과 과정 통합을 넘어 학교 공동체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

해 실현되도록 권장된다.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에서, 호주의 교사들은 학생 주도적 학습, 프로젝트 기

반 학습, 그리고 실제 세계 문제를 다루는 탐구 중심적 접근(social inquiry approach)을 통해 학생들

이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한다. 이는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며, 시

민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에서, 호주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지역, 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자선단체 기금 마련,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또는 커

뮤니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활동이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호주 국민으로서 자국의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기본

가치를 튼튼히 다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용

적인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전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

끼고 행동하도록 이끌며, 범세계적인 도덕적 가치를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통합하고 있다.

40

<표 34>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세계시민교육 수업 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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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뉴질질랜랜드드의의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

뉴질랜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세계시민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이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뉴질랜드는 마오리족과의 관계(Te Tiriti o Waitangi)와 핵

심 역량 개발을 세계시민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가가.. 뉴뉴질질랜랜드드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의의 목목표표 및및 기기반반

뉴질랜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반은 뉴질랜드 교육과정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뉴질랜드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을 ‘자신감 있고 창의적이며, 연결되어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학습자’로

기르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12) 특히 미미래래 초초점점((FFuuttuurree ffooccuuss)) 원원칙칙은 학생들이 세계화, 지속

가능성, 시민권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주요 이슈들을 탐구하도록 장려한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주요 지향점은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중 ‘참여 및 공헌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은 학생들이 지역, 국가,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

조하며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와이탕이 조약(Te Tiriti o Waitangi)의 정신

을 인정하고 이중 문화적(bicultural) 토대를 세계시민교육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국의 고유한 역

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그림 2] NZC Update에 소개된 Future Focus 원칙에 관한 기사(2011.11.15.) 일부

나나.. 뉴뉴질질랜랜드드 세세계계시시민민교교육육의의 핵핵심심 주주제제 및및 내내용용

뉴질랜드의 세계시민교육은 주로 사회 과학(Social Sciences) 교과와 연계하여 추진되며, 특히 지역,

국가, 글로벌 공동체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41

12) Ministry of Education NZ, The New Zealand Curriculum 2007, pp.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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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시민민 참참여여와와 사사회회 정정의의

뉴질랜드 학생들은 사회 과학 교육을 통해 자신이 살고 일하는 지역, 국가 및 글로벌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하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 정의와 인

권과 같은 주제를 탐구하며, 개인, 집단, 제도가 사회 정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

지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국제 맥락에서 책임을 다

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22)) 글글로로벌벌 이이슈슈 및및 비비판판적적 사사고고

뉴질랜드 세계시민교육은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이주 인구 증가,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필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관용(tolerance), 단결(unity)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문

화적 다양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글로벌 상호 연관성 등과 관련된 주제를 탐구한다.

33)) 가가치치 탐탐구구와와 윤윤리리적적 시시민민성성

사회 과학 교육은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인간 행동에 대해 명확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가

치와 관점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윤리적이고 공감 능력 있는 시민(ethical and

empathetic citizens)으로서 공동체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양성하는 목

표와 일치한다.

다다.. 교교실실 수수업업 사사례례:: NNeeww LLyynnnn PPrriimmaarryy SScchhooooll의의 AAnn ““AAssiiaa aawwaarree”” sscchhooooll

[그림 3] New Lynn Primary

School의 중국 회화(미술) 수업 장면

New Lynn Primary School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전체가 중국어 수업을 듣고, 예를 들어

음악과 태극권 공연, 중국 회화 및 서예 수업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와 관습을 배운다. 그리고 아시아 국

가로의 체험학습을 통한 살아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실

천하기 위해 학교장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들이 기금

을 모금하기도 한다. NLPS의 세계시민교육은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과 중국의 공자학원 등 국제 지역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받는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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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결론론

두 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을 별도

의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와 뉴질랜

드 모두 세계시민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 특히 인문 및 사회 과학 영

역에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세계시민의 자질이 특정 지식 습득을 넘어선 전인적 역량이라

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행동 지향적 역량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두 나라

모두 세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참여 및 공헌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즉, 두 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비판

적 사고와 사회 탐구(Social Inquiry) 방식을 통해 실제 세계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세계시민교육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 공헌, 비판적 사고

와 같은 핵심 역량을 학교 세계시민교육의 중심으로 가져와 학생들이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실

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향으로 보다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참고고 자자료료】】

▸AAuussttrraalliiaann CCuurrrriiccuulluumm FF--1100,, CCiivviiccss aanndd cciittiizzeennsshhiipp eedduuccaattiioonn

https://v8.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humanities-and-social-sciences/civics-and-citizen

ship/structure/

▸DDFFAATT ooff AAuussttrraalliiaann GGoovveerrnnmmeenntt,, GGlloobbaall EEdduuccaattiioonn RReessoouurrcceess ffoorr CCllaassssrroooommss

https://www.dfat.gov.au/development/australias-development-program/global-education-resources-classrooms

▸UUNN AAssssoocciiaattiioonn ooff AAuussttrraalliiaa,, UUNNAAAAWWAA GGlloobbaall CCiittiizzeennsshhiipp EEdduuccaattiioonn SScchhooooll PPrrooggrraammss

https://www.unaa.org.au/wp-content/uploads/2020/06/GCEd-Booklet-May19FINAL-1.pdf

▸AACCAARRAA,, TThhee SShhaappee ooff tthhee AAuussttrraalliiaann CCuurrrriiccuulluumm:: CCiivviiccss aanndd CCiittiizzeennsshhiipp

https://docs.acara.edu.au/resources/Shape_of_the_Australian_Curriculum__Civics_and_Citizenship_251012.pdf

▸NNCCEEAA,, WWhhaatt iiss SSoocciiaall SSttuuddiieess aabboouutt??

https://ncea.education.govt.nz/social-sciences/social-studies?view=learning#field_subject_about

▸NNZZ CCuurrrriiccuulluumm OOnnlliinnee,, TThhee FFuuttuurree FFooccuuss PPrriinncciippllee

hhttps://nzcurriculum.tki.org.nz/content/download/10258/132505/file/NZC-update-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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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발간자료 기사 작성]

○ 주제: 세계시민교육
○ 제목: 일본의 세계시민교육 현황 및 사례
○ 제출자: 최광현  (서명) 

발간위원: 최광현(복주초등학교 교사)

1. 세계시민교육(GCED)으로의 변화

가. ‘국제이해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구시민교육(地球市民教育)’ 혹은 ‘글로벌 시민교육’으로 지칭되는 일본의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1970년대에 시작된 ‘국제이해교육(国際理解教育)’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의 국제교육은 주로 동서 진영 문제, 유엔 이해와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식 습득과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한 정적인 개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74년 유네스코 총

회에서 채택된 ‘국제이해,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를 기점으로 교육의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 권고에서는 인권, 환경, 개발 등 새로운 개

념을 국제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교육의 목표가 단순한 외국 이

해를 넘어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 의식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글로벌 교육(Global Education)’ 개념이 일본에 소개되면서 기존의 

국제이해교육을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형태로 교육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개발 교육

(Development Education)과 인권 교육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지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비판적으

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개념적 확장은 교육의 목적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교육은 이 과정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해

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 

공생과 같은 내부적 문제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외부적 요구가 동시에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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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볼 수 있겠다.

나. 문부과학성의 정책 방향: ‘글로벌 인재 육성’ 목표

문부과학성은 ‘글로벌 인재(グローバル人材)’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 개

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

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살아가는 

힘(生きる力)’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주체적·대화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

(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이 ‘공공(公共)’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 주권자 의식을 

기르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배우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은 단순히 언어 능력이나 해외 경험에 국한된 ‘글로벌 인재’를 넘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 

대표적으로 고등학교의 ‘슈퍼글로벌고등학교(SGH)’와 대학의 ‘슈퍼글로벌대학(SGU)’ 사업은 글로

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을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을 엘리트 교육의 차원을 넘어,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현황

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문부과학성은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크게 엘리트 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보편적 교육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프

로그램으로 구분된다.

1) 슈퍼글로벌고등학교(SGH) 및 슈퍼글로벌대학(SGU)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슈퍼글로벌고등학교(SGH)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의 관점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탐구 

학습을 실천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국내외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해

외 필드워크를 통해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SGH와 유사하게, S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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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은 특정 학교에 자원을 집중하여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2) 유네스코스쿨(ASPnet)

유네스코스쿨(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ASPnet)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주제를 깊이 탐구하도록 독려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다. 1953년 2개

교로 시작된 유네스코스쿨은 현재 200개 이상의 고등학교와 5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이 학교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컬

(Glocal)’ 교육을 실천하며,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실천 모델로 기능한다. SGH와 SGU가 

엘리트 양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유네스코스쿨은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두 제도의 병행은 일본 정부가 소수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의 세계

시민 역량을 함양하려는 이중 전략을 보여준다.

나. 교과 및 교육과정 내에서의 실천

일본의 세계시민교육은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특히 교과 학습의 틀을 벗어나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종합 학습 시간(総合的な学

習の時間)’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를 다루는 주요 창구이다. 이 시간은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와 교육 현장 사이에는 일부 간극이 존재한다. 2002년 ‘종합 학습 시간’

이 도입된 이후 국제이해를 주제로 다룬 초등학교의 62.6% 중 51.0%가 이를 ‘외국어 회화’ 수업

으로 대체했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 교육 자원의 한계, 혹은 평가에 대한 부담 등 여러 현실적 제약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세계시

민교육을 심도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법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일본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단순한 정책 제시만으로 학생들의 실질적 세계시민 역량 강화가 어

렵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다. 학생 해외 파견 현황 및 정부 목표

일본 정부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 학생들의 해

외 유학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및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조사에 따

르면, 2022년도에 해외로 유학을 떠난 일본인 학생 수는 58,162명으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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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했던 2021년도에 비해 428.8%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급격한 회복세는 정부의 강력한 추

진 의지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의 해외 경험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유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도 고등학생 유학생 수는 3.5만 명

으로 크게 회복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4.7만 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

부는 2033년까지 일본인 해외 유학자 수를 50만 명으로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처럼 

유학자 수 목표는 단순한 인적 교류 확대를 넘어,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3. 세계시민교육 사례

일본의 세계시민교육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글로컬(Glocal)’이라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사례들과 해외 협력을 통한 문제 해

결 사례 등 글로벌한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

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프로젝트

산간 지역에 위치한 후쿠시마현 타다미 중학교는 바다

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가타 바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역 특산물인 너도밤나무와 코키아(ホウキギ)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뱃지와 ‘탄소 제로 빗

자루’를 제작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종이 장바구니 만

들기 교실을 개최하여 신입생과 지역 주민에게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세계시민교육이 거창한 국제적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타다미 중학교는 UN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활동을 소개

하는 글을 썼고, 사무총장으로부터 답신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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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로로컬컬 시시티티즌즌십십 캠캠프프’’를를 통통한한 다다문문화화 공공생생 및및 SSDDGGss 실실천천

유네스코스쿨인 요코하마 히가시 고등학교는 ‘글로컬 시

티즌십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SDGs 목표에 대해 토론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한,

‘ESD Day’를 통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그 내용을 지역 방송국에 알리는 정보

확산 활동까지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을 길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캄캄보보디디아아 빈빈곤곤 문문제제 해해결결을을 위위한한 ‘‘고고등등학학교교--대대학학교교((高高大大)) 연연계계’’ 필필드드워워크크

문부과학성 지정 SGH인 오카야마 학예관 고등학교는

캄보디아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 주도 프로

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13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국내에서는 오카야마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과 협력

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캄보디아 현지로 직접 필드워

크를 떠나 지역 주민과 협력하며 쓰레기 줍기, 공정무역

상품 판매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실행했다.

이 사례는 세계시민교육이 학문적 탐구와 현실적 실천을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실 밖으로 교육의 장을 확장하

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노면면전전차차((市市電電))’’를를 활활용용한한 마마을을 만만들들기기 프프로로젝젝트트

유네스코스쿨인 도야마 시립 호리카와 초등학교는 고령

화 사회와 지방 창생이라는 지역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들

은 지역의 노면전차를 주제로 탐구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지역 도시 계획 전문가와 기업인을 초청해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직접 ‘마을 만들기 집회’를 열어 자신들의 기획

안을 발표했다. 이 사례는 거창한 해외 교류가 아니더라

도,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글로벌한 시각으로 바라

보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실천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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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맺맺음음말말

일본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명확한 국가 목표 아래 SGH/SGU와 같은 제도를

통해 자원을 집중하고, 유학자 수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일본

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일본의 성공 사례들은 세계시민교육이 거창한 해외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

한 관심과 참여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다양한 교육사례들은 ‘글로컬(Glocal)’

교육활동이 글로벌한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기르

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셋째, 정책 목표와 현장 실행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역량 강화와 자원 지원

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종합 학습 시간’ 사례에서 보았듯이,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러한 지원이 가능할 때 일본의 세계시민교육은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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